
흑연전극 카르텔 과징금 112억원
공정위 , 1992- 98년 국내피해 1837억원 … 국제카르텔 1개 추가조사

흑연전극봉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며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 국내 전기로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제

카르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쟁당국이 경쟁법 역외적용을 통해 국제카르텔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

범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미국, 일본, 독일의 6개 기업이 1992-98년 수차례 회합을 통해 가격을 50% 가까이 올려 국내 철강

업계에 1837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해 총 112억4200만원(853만2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

령을 내렸다.

적발기업은 ▲UCAR 인터내셔널(미국) ▲SGL카본(독일) ▲쇼와전공(일본) ▲도카이카본(일본) ▲니폰카본

(일본) ▲SEC코퍼레이션(일본) 등 6개로 쇼와전공과 니폰카본이 각각 44억원과 36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제재

규모가 컸다.

공정위는 6사가 1992년 5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아시아, 유럽 각지에서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시장을 상대로 판매가격 및 시장분할을 합의해 실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흑연전극봉은 전기로방식 제철에서 고철용해와 철 제련시 고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6사가

전세계 시장의 80%를 과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6사는 담합을 통해 1992년 톤당 평균 2255달러 선이었던 흑연전극봉 가격을 1997년 톤당 3356달러로 48.9%

나 올렸으며, 국내 전기로 메이커들은 모두 5억5300만달러 상당의 흑연전극봉을 수입해 1억3900만달러(1837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메이커로부터 수입한 흑연전극봉 가격은 2205달러에서 2407달러로 9.1%밖에 오르

지 않았다.

카르텔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들은 동국제강, INI스틸, 한국철강, 한보철강 등 전기로 메이커들이다.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흑연전극 국제카르텔은 1999년 미국 법무부로부터도 불법으로 규정돼 과징

금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를 제외한 나라에서 국제카르텔을 해당국 경쟁법을 발동해 처음 제

재를 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2000년 11월 6사에 조사서를 발송하며 본격조사에 착수한지 17개월만에 공정위 출범 이후 외국카

르텔에 대해 첫 제재조치를 취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공정위는 흑연 국제카르텔에 이은 후속조사를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하고 있으며 일부는 본격조사에

착수할 만한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르텔 적발과 조사특성상 조사대상을 확정 발표할 수는 없으나 비타민, 라이신 등 의약·화학제

품이나 국제원자재 등이 후속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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